백제관음상(아스카 시대 국보)

이 아름다운 조각상은 호류지 절의 가장 유명한 보물 중 하나로 그 종교적, 예술적 중요성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상의 높이는 209.4cm이며 한 그루의 녹나무로 조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제작 연대는 특정하지 못했지만, 이 상이 처음으로 호류지 절의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17세기이며 20세기 초 이후 ‘백제관음’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은 천축(인도)에서 제작되어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래되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산 녹나무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에서 조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기도 합니다. 1930년대에 대영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복제품이 만들어졌고, 1997년에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특별전을 통해 백제관음상의 실물이 처음으로 해외에서 전시되었습니다.
